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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진행을 위해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B광역시 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26명

을 대상자로 자료수집 하였고 Anova, Regression 분석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60점 

미만과 60점 이상으로 분류하여 두 그룹별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점 미만 그룹에서

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요인이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설명력, 22.5%)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3.6%).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교육에 있어 그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접근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감정의 표현, 타인통제, 동기화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26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a university located in B city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16, 2019, and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as classified into less than 60 and 60 or more. In the group with an average of less than 60 

i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nursing students' self-emotional expression and control of others 

were significant positive effecting factors for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explanatory power, 

22.5%). In the group with an average of 60 or mor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self-emotional expression and Motivation  were significant effecting factors(explanatory power 33.6%).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an individual approach according to their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for nursing education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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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otion, Control for others,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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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폭발적 신체적 성장이 완

만하게 완성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전까지 부모님과 선

생님의 양육과 지도 아래서의 다소 수동적이었던 삶을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인생 목표를 선택하고 진로

를 계획하는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키

도록 요청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달기적 변화는 개별적인 것으로 개인 내적

으로 일어나지만, 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사회 속 대

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때 

대학 생활은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적 관계에서 벗

어나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느 시

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제로 대두된다[1]. 

특히 간호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은 가족, 친구

나 교수님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며 후에 간호사가 

되어서는 병원 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게 한다[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상자, 동료,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건강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간호 환경 속에서 맡은바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고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동안 점검하고 함양해야 할 필수요소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은 까닭에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데다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

보호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

를 접하지 못한다[2].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노출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특성을 지닌 대상자나 보호자와 대인관계

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1~2주간의 짧은 

실습기간 동안 수시로 변화되는 임상 간호교육자에 적

응하고, 비자의적으로도 형성되는 동료들과 팀웤을 이

루어 집단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대인관계 환경에 간호대학생들이 적응

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정도는 매우 격차가 커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향

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

고[3],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4,5,6]. 그런데 간호대학생들은 타인의 정서나 자

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데 미숙하며, 이러한 정서지능

의 미성숙함이 대인관계 뿐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하

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설명된 바[3] 있

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 정서지

능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관점수용[7], 

공감능력[8,9], 분노억제 및 븐노표출능력[10], 자기조

절력[10,11] 등의 정서지능의 단일항목을 조사한 연구

들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일반대학생들

의 대인관계와 통합적 정서지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동기를 제외한 정서인식, 공감,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변

화의 87.5%를 설명하고, 높은 정서능력이 더 큰 행복으

로 이어지며, 높은 정서지능과 높은 자존감이 삶의 성

공과 정신건강의 양호함 간의 가설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12, 13], 이 연구들은 국외 연구들로 국내 간호

대학생들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영향요인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

관계능력과 통합적 정서지능을 파악하고 이들의 대인

관계능력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영향과 요인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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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영향과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

른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B시에 소재하는 S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생 중, 만 18세~24세에 해당 되는 자,  문자해독 및 기

록에 문제가 없는 자,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윤리에 대

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으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표본크기를 산정한 결과치 

107명에서 무응답률 20%를 고려해 128명으로 결정하

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6명이었으며 수집

된 자료 검토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자료,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8부를 제외하

여 최종 120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자료수집과 연구윤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B광역시 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생들에게 사이버강의실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연

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과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결과의 제한적 활용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는 개

인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불참 및 

참여철회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대인관계능력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

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김정규(1999)의 성신자기개념검사의 대인관

계능력 하위척도를 이용하였다[14]. 16문항, 1점에서 6

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된 본 도구는 총점 50점을 

“보통”, 20점 이하는 “낮음”, 80점 이상은 “높음” 수준

으로 해석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반면 낮은 점수

일수록 위축되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표

현을 잘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와 본 연구에서 각각 .89, 

.93이었다. 

2.4.2 정서지능요인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 & 

Park(1998)의 도구를 활용하였다[15].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척도로,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표현, 타인감정인식, 감정조절과 활용: 감정이

입. 감정조절과 활용: 자기조절, 감정조절과 활용: 타인

조절, 감정조절과 활용: 동기화 등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자기감정인식 .90, 자

기감정표현 .70, 타인감정인식 .76, 감정이입 .87, 자기

조절 .71, 타인조절 .66, 동기화 .87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자료의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실수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

석하고,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룰 산출하였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 핵심요인은 다중회귀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능력, 정서

지능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평

균연령은 21.19세, 여학생이 85.7%, 남학생이 14.3%

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6.8%, 2학년이 41.5%, 3

학년이 28.0%, 4학년이 18.6%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

인관계능력은 평균 61.99, 정서지능 평균은 145.29이

었고, 대인관계능력 평균 점수 60점을 중심으로 두 그

룹을 나누었을 때 60점 미만은 80%, 60점 이상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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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Variables (n=120)

Variables
Categories

(Range)
N(%) or Mean±SD

Age 18-24 21.19 ± 1.038

Sex
Male 16(14.3)

Female 96(85.7)

Grade

1st 8(6.8)

2nd 55(41.5)

3rd 33(28.0)

4th 24(18.6)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43-77 61.99±7.58

less than 60 96(80.0)

60 and more 24(20.0)

Emotional

intelligence
92~181 145.29±16.33

3.2 일반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  

연구대상자들의 일반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정

서지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

적으로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

능은 여학생의 평균이 보다 높았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354, p=.724)(t=.403, p=.688). 

그리고 학년별 대인관계능력 및 정서지능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96, p=.093)(F=.279, p=.840).  

Table 2.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Divisi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M±SD t or F M±SD t or F

Sex

Male
3.86±

0.41
.354

5.32±

0.72
.403

Female
3.90±

0.46

5.38±

0.59

Grade

1st
3.78±

0.22

2.196

5.53±

0.70

.279

2nd
3.93±

0.42

5.40±

0.49

3rd
4.00±

0.46

5.32±

0.60

4th
3.70±

0.57

5.34±

0.82

*p<.05, **p<.01, ***p<.001

3.3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점 미만인 그룹과 60점 이상

인 그룹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능력 60점 이하 그룹의 대인관계능력은 정

서지능 전체평균(r=.529, p<.000), 자기감정표현

(r=.442, p<.000), 타인감정인식(r=.248, p<.05), 자기

조절(r=.216, p<.05), 타인조절(r=.333, p<.01), 동기화

(r=.309, p<.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능력 60점 이상의 그룹에서 대인관계능력

은 정서지능 전체평균(r=.720, p<.01), 자기감정인식

(r=.694, p<.001), 자기감정표현(r=.694, p<.01), 동기

화(r=.817, p <.0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C EI EI1 EI2 EI3 EI4 EI5 EI6 EI7

Less than IC 60 group r(p)       (n=96)

IC .1

EI .398*** 1

EI1 .200 .792*** 1

EI2 .442*** .629*** .383*** 1

EI3 .248* .701*** .473*** .315** 1

EI4 .199 .746*** .509*** .280** .458*** 1

EI5 .216* .658*** .362*** .374*** .305** .586*** 1

EI6 .333** .709*** .425*** .242** .449*** .718*** .489*** 1

EI7 .309** .654*** .423*** .261** .350*** .373*** .478*** .480*** 1

IC 60 or more group r(p)        (n=24)

IC .1

EI .720** 1

EI1 .694** .751*** 1

EI2 .810*** .703*** .368 1

EI3 .171 .795*** .442* .382 1

EI4 .327 .802*** .509* .423* .750*** 1

EI5 .166 .608** .231 .156 .656*** .582** 1

EI6 .428 .799*** .371 .556** .727*** .719*** .665*** 1

EI7 .817*** .755*** .518** .529** .487* .412* .596** .529** 1

*p<.05, **p<.01, ***p<.001

IC: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EI: Emotional intelligence 

EI1: Recognition of self-emotion

EI2: Expression of self-emotion

EI3: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EI4: Empathy

EI5: Self-regulation 

EI6: Control for others 

EI7: Motivation

3.4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영향요인  

대인관계능력 60점 미만 그룹과 60점 이상 그룹별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60점 미만 그룹에서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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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r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 하위요인은 자기감정

표현(β=.405. p<.001), 타인조절(β=.294. p<.05)이었

고, 이들의 설명력은 22.5%였다(F=4.942, p<.001)(표

4). 반면 60점 이상 그룹에서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 하위요인은 자기감정표현(β=.681. 

p<.05), 동기화(β=.715. p<.05)이었고, 이들의 설명력

은 33.6%였다(F=2.662, p<.05)(표5). 

Table 4. The E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code B S.E β t p

(constant) 73.349 .8.809 8.327 .000

Recognition of 

self-emotion
.745 .065 .083 .7.9 .480

Expression of 

self-emotion,
4.462 1.130 .405 3.947 .000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631 1.388 .050 .454 .651

Empathy 1.784 2.130 .127 .849 .398

Self-regulation .619 1.147 .066 .539 .591

Control for others 3.574 .1.682 .295 2.125 .036

Motivation 1.489 1.074 .158 1.387 .169

R2=.282, Adj R2=.225, F=4.942, P=.000

subordinate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60 (n=96)

*p<.05, **p<.01, ***p<.001

Table 5. Table 4..The E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code B S.E β t p

(constant) 42.764 48.480 .882 .000

Recognition of 

self-emotion
12.833 6.601 .453 1.944 .070

Expression of 

self-emotion,
23.607 9.134 .681 2.585* .020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s
23.931 14.016 .506 1.707 .107

Empathy 16.277 13.404 .370 1.214 .242

Self-regulation 18.572 14.087 .435 1.318 .206

Control for others -9.656 15.867 .-199 -.609 .551

Motivation 25.176 10.430 .715 2.414* .028

R2=.538, Adj R2=.336, F=2.662, P=.050

subordinate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60 (n=24)

*p<.05, **p<.01,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평균 점수는 61.99로 “보통” 수준의 50점을 상회하였

으며, 이는 수도권 대학의 20대 여자 대학생 및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1998)의 연구결과 

63.51과 유사한 점수였다[14].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의 대인관계능력은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

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학년 및 3학년이 1학년 

보다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3]와 차이가 있는 결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

속 검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들의 정서지능 평균점수 

145.29는 경영대학 학부생 및 현직 기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의 평균점수 

139.7보다 높은 점수이다. 사회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

이 연구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한 본 연구의 정서지능 점

수가  현직 근무 중인 남자 대학원생이 다수 참여한 선

행연구보다 높은 것은 자기정서자각, 정서조절, 정서활

용 등 다수의 정서지능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Kweon(2014)의 연구결

과[16]와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추후연구들을 통해, 대

학생들의 정서지능에 있어 성별, 전공별, 사회경험 유무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의 

범위는 43점에서 77점으로 나타나 도구가 제시한 “하

(20점 이하)” 수준을 높이 상회하였고, 이에 연구대상

자들의 대인관계능력 평균을 중심으로 60점 미만인 그

룹과 60점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과 정

서지능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 모두 정서지능 총점, 자

기감정표현, 동기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도 높은 

공통점을 보인 반면, 다음의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이 60점 미만인 그룹(80%)에서 대인관

계능력은 정서지능의 6개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인식, 

감정이입을 제외한 4개 영역(자기감정표현, 타인정서인

식, 자기조절, 타인조절, 동기화)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경우,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전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능력 60

점 이상 그룹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감

정인식, 자기감정표현, 동기화의 세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요인의 특성을 개인간 및 개인내 특성으로 살펴

보면 본 연구의 다수 간호대학생이 해당되는 60점 미

만 그룹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대인 상황에서 자기감

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격려하

는 상호작용적 정서요인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

았고,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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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학업 등의 업무수행

을 독려하는 개인 내적 정서요인의 관련이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

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을 고려한 정서조절 등 상호작용적 정서요

인을 비교적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

다,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간호대

학생들은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을 토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요인들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한 정서

를 자연스럽게 표현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선

행연구[17]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들의 자기정서 인식상태를 점검하고 그 중요

성과 방법,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대인관

계가 활발한 학생들의 자기주장의 건강성을 점검하고 

상호작용적 정서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교육

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그룹별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간호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그들의 대인관

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요인과 영향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이미만 그룹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감정표현, 

타인조절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유의한 정적 영

향요인(설명력, 22.5%)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3.6%).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

서인식, 동기화, 공감,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18]에서 동기화를 제

외한 정서인식, 공감,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변화의 

87.5%를 설명한다고 보고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 모두 자기감정표현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고

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정서표현를 반영한 간호

교육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은 학년

이 올라갈수록 더욱 임상 간호실무자의 원형에 가까운 

이론과 핵심간호기술을 익히며 간호과정을 통해 상황

중심의 실무문제해결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요청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엄

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정서표현

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서표현을 억압하지 않

고 수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반면, 선행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감[7, 8, 9, 19] 즉 감정이입

이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감

은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재

경험해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감정이입과 동일한 개념

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능력, 즉 감정이입

이 높으면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잘 파악하여 반응할 수 

있고 경청과 관심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

계로 발전할 수 있기에[9]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

계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감정이입은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겠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능

력 측정도구의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능력 측정도구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겠

다.”,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의견을 말하지 못한

다.”,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 자기표현 즉 자기주장 특성이 보다 뚜렷한데 이러한 

대인관계능력 도구의 특성으로 인해 정서지능 중 자기

표현 하위요인의 영향이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정서지능의 통합적 관점에서 정서지

능 하위요인 간 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한 고려이다. 간

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서지능 전반을 다루기보다 감정이입을 정서지능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

는 감정인식, 감정표현, 감정활용의 포괄적인 정서지능

의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 간 상호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 간 영향이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정서지능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능력 60점 미만, 즉 대인관계능력이 20점 이하로 낮지 

않고 평균점수까지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

의 개인 간 요인인데 반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이상인 

그룹에서의 대인관계능력 영향요인인 자기감정표현 및 

동기화는 개인 내 요인으로 나타나간호대학생들의 대

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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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평균에 해당 되는 대부분의 간호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감정표현 및 타인조절

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며 타인

의 감정상태를 반영하여 나의 언행을 조절하는 정서요

인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보다 상

회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며 도전적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정서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

려할 때,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은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맞

춤식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

이 일반적 수준인 경우에는 대인관계 상호작용 상황에

서 자기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타인

을 배려하여 나를 조절하는 개인 간 정서요인을 반영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대인관계능력이 비교적 높은 경

우에는 자기정서를 표현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

감을 증가시켜 어려운 경험들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내 정서요인을 반영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

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을 파악해 간호대학생들의 대

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61.99)은 

일반대학생들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정서지능(145.29)

의 수준은 일반대학생들의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평균점수인 

60점 미만과 60점 이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두 그룹별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60점 미만인 그룹

(80%)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감정표현, 타인정서인

식, 자기조절, 타인조절, 동기화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관계능력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표현, 

동기화 요인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별 정서지능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능력 평균 60점 미만 그룹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

감정표현, 타인조절요인이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설명

력, 22.5%)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능력 평균 60점 

이상 그룹에서는 자기감정표현, 동기화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설명력 33.6%). 

본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

준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은 상이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

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의 영향요인

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맞춤식 교육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수준별로 

나누어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의 상관

관계와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일 지역 간호대학 재학

생으로 편의추출되었고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연

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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